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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을 맞으면서 요
즘 홈파티가 붐이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
행’과 개인적인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심
비’ 소비성향이 유행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을 외식 대신 집에서 친구들과
여유롭게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홈파티는 편한 장소에서 합리적인 비용으
로 취향에 맞는 술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다.

이 시장을 요즘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과 수퍼마켓 업계가 주목했다. 세
븐일레븐은 샌드&치킨박스, 대장부 바

비큐 통다리세트, 달달치킨 등 인기 야식
메뉴로 구성한 연말파티 세트 3종을 출시
했다.

GS25는 더블등심 안심부채 등심채끝
채끝부채 등으로 구성한 파티용 스테이크
세트와 자숙랍스터 칵테일쉬림프 훈제연
어를 갖춘 크리스마스용 수산물 세트를 내
놓았다. 이밖에 GS수퍼마켓은 25일까지
홈파티 먹거리를 할인하는 홈파티 이벤트
를 연다.

대형마트도 예외가 아니다. 홈플러스는
31일까지 전국 15개 홈플러스 스페셜 점포
에서 홈파티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롯
데마트는 파티용 디저트로 컵케이크 형태
의 스윗허그 떠먹는 티라미수, 스윗허그
쿠키슈를 내놓았다. 이마트는 파티용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화백 3인의 작품을 라벨
에 담은 아트 앤 와인을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홈파티준비를편의점에서한다고?

편한 장소에서 취향맞는 음식 매력
파티용 야식부터 수산물 세트 까지

유통업계, 홈파티족겨냥상품출시

인기 야식으로 구성한 세븐일레븐의 연말파티 세트. 홈파티족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진제공 l 세븐일레븐

세계적인 슈퍼카들의 짜릿한 레이스
를 즐길 수 있는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와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
시아’가 내년 국내서 열린다.

슈퍼레이스는 2019년 8NJF 전남 영
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
리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의 일환으로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와 ‘람보
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를 개최한
다고 20일 발표했다.

‘블랑팡 GT 월드 챌린지 아시아’에는
페라리, 애스턴 마틴, 포르쉐, 메르세데
스 AMG 등 글로벌 슈퍼카들이 참가한
다.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열리는 개막전
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6라운

드, 12번의 레이스를 펼치는데 국내에서
는 5라운드 2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는 우라칸
슈퍼 트로페오 에보(Huracan Super Tr
ofeo EVO)로 치러지는 원메이크 레이스
다. 2019시즌에는 5라운드, 10번의 레이
스가 열리는데 그 중 4라운드를 전남 영
암에서 치르게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글로벌슈퍼카의화려한레이스, 내년국내서본다

슈퍼레이스, ‘블랑팡 GT’ 개최

◀말레이시아의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8 블랑팡 GT시리즈 아시아 1라운드 레이스에서 슈퍼카들이 순위를 다투고 있다. 사진제공｜슈퍼레이스

법원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 위반 혐
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
인에 벌금 28억원을, 인증 관련 업무를 담
당한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
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
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
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
지않도록엄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같은
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한국 법원의 판

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
가없이수입및인증과정에서의오해로인
한 문서적인 실수”라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
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덧붙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벤츠코리아, 배출가스인증위반벌금 28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은 배출가스 관련 인
증절차 위반 혐의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
A)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서울관
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20일 서울 마
포 KATA 회의실에서 주한 인도네시아대
사관측에 인도네시아 지진구호 성금
(8923만4000원)을 전달했다. KATA 양무
승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의 여행
업계와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의 정
성이 지진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진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한국 여
행업계의 바램을 전달했다

정선 하이원 스키장이 21일부터 심야 운
영을 시작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해 밤
12시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심야운영

은 내년 1월5일까지며 아테나2, 3번 슬로
프에서 실시한다. 리프트권의 가격은 대
인기준 심야권(밤 9시∼12시)은 2만
5000원, 야간심야권(오후 6시∼12시)은
7만2000원이며, 야간권, 오후야간권, 야
간오전권 소지자는 심야시간 추가 시 1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빙그레의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비비빅
이 팥죽으로 변신했다. ‘비비빅 동지팥죽’
은 통팥을 우유, 쌀과 함께 끓여 진하고 부
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시나몬향을
첨가해서 팥죽의 풍미도 잘 살렸다. 스파
우트 파우치 형태여서 전자레인지에서
20초만 데우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 지마
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겨울 시즌 한정
상품이다. 원성열 기자

KATA등여행업계,인니지진복구성금전달

하이원 스키장, 21일부터 심야 운영

빙그레, ‘비비빅 동지팥죽’ 출시


